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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칩 정밀분석장비 적극 지원
산자부, 시간․오차범위 축소 실용화 앞당겨 … 5년간 6배 성장 전망

국내 바이오제품 중 기술수준이 높고 국제경쟁력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바이오칩을 평가할 수 있

는 정밀장비가 국내 최초로 도입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윤교원)은 그동안 수작업 분석에 의존해 오던 바이오칩을 자동으로 분석․평가

하는 장비를 도입하고 관련업계에 지원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수작업 분석은 장시간이 소요되고 분석자에 따라 오차가 크게 나타나 바이오칩 실용화에 걸림돌이 돼왔다.

산자부가 도입하는 장비는 96개 시료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어 분석시간과 수작업에 의한 오차를 크게 줄일 

수 있으며, 크게 DNA 추출장치, DNA 증폭장치, DNA 반응장치, DNA 분석장치의 4부분으로 구성된다.

세계 바이오칩 시장은 도입기 초기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급속히 확대돼 2000년 5억3000만달러에서 2004

년 33억달러로 6배 가량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연구개발용으로 2001년 70억원 가량의 시장을 형성했으며 LG, 삼성 등 대기업과 바이오메드랩, 

마크로젠 등 벤처기업 90여사에서 개발중이나 아직 실용화는 미진한 상태이다.

기술표준원은 앞으로 바이오칩 정밀평가장비를 국내 관련기업에 개방해 바이오칩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국내 

바이오제품이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계기를 마련할 방침이다. <조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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